
EDC 수입가격 하락세 반전
3 6 0달러에서 1 0달러 내려 … V C M·P V C는 상승세 지속

염소 유도품인 EDC, VCM, PVC 및 가성소다 등의 가격이 쌍곡선을 그리고 있다.

E D C의 경우 염소비용의 상승 및 공급타이트로 국제시세가 현재까지 상승세를 띠어 왔으나 1 0월 도

착분 톤당 3 6 0달러를 최고로 기록한 후 현재는 C&F US Gulf기준 1 0달러 내린 3 5 0달러로 거래되고

있다.

염소의 s p o t가격은 2 0 0달러로 상승했으며 V C M의 가격도 올해 초 톤당 3 9 0달러에서 현재 4 9 0달러로

상승했다.

이로 PVC 수출 가격도 계속 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9 2년 공급과잉에 따른 출혈수출로 톤당

5 4 5 ~ 5 5 5달러에 머물렀으나 올해 초 PVC 수출가격은 C&F FE Asia기준 톤당 6 4 0 ~ 6 6 0달러로 올해

초보다 5달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.

또 동남아 지역의 경우 그동안 미

국제품의 유입이 많았으나 최근 미

국의 P V C기업들이 내수로 선회한

것도 가격 상승의 한 원으로 풀이

되고 있다.

그러나 9 4년에는 럭키 및 한양화학

의 증설에 따른 생산량 증가로 하

락세로 반전될 것으로 업계는 예상

하고 있다.

한양화학은 9 4년 P V C를 비롯한 관

련품목에 대한 증설 및 노후시설

교체에 2 4 0 0억원을 투자할 계획이

며 이중 P V C에는 1 0 5 0억원을 투

자, 스트레이트 1 2만5 0 0 0톤, 페이스

트 2만톤을 각각 증설 총 생산능력

을 5 1만톤으로 늘릴 예정이다.

럭키도 여천단지에 3 0 0억원을 투자,

연산 6만톤 규모의 증설공사에 착

수했으며 이로 총 생산능력은 4 3만

톤으로 늘어날 예정이다.

또한 E D C와 정반대의 가격구조를 보이고 있는 가성소다 가격도 톤당 6 3달러로 올해초 1 5 0달러에

서 크게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다른 염소유도품과 대조를 보이고 있다.

E D C는 9 5 %를 V C M생산에 사용되며 나머지 5 %는 용제, 1,1,1-TCE 등에 사용된다.

E D C는 한양화학이 여천에서 2 8만6 0 0 0톤, 울산 1 5만톤으로 총 4 3만6 0 0 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

는데 여천공장의 과잉물량 1 2만6 0 0 0톤 중 1 0만여톤을 Asahi glass, Kanegafuchi, Mitsui Toatsu 등에

수출하고 있다.

반면 럭키는 국내에서 과잉물량이 있음에도 불구, VCM생산에 필요한 2 6만여톤의 E D C를 전량 수입

에 의존하고 있어 공급선 조정이 요구되고 있으나 재벌기업간의 알력으로 어려울 것으로 보여 계속

수입에 의존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.

현재 럭키는 전량 미국 O c c i d e n t a l과 장기계약을 체결해 공급받고 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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